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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그룹 나눔 교재: [맡김의 약속]

성경 본문: 시편 55:22
중심 요절: "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
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"

🟢

 마음 열기 (Ice Breaking)

1. '조수석 남편 증후군' 이야기처럼, 나는 누군가에게 일의 주도
권을 맡겼을 때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참견했던 경험이 있나요? 
함께 웃으며 나누어 봅시다.

📖

 말씀 나누기 (Word)

2.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
니다. 각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첫째: 우리의 앞길을 맡겨야 합니다 (시 37:5-6)
인생의 배를 움직이는 분은 결국 '하나님의 손'입니다. 내 
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었나요?

둘째: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(벧전 5:7)
염려는 기름만 태우는 인생의 공회전과 같습니다. 요즘 내 
마음을 소모시키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가요?

셋째: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합니다 (시 55:22)
'맡기다(샬라크)'는 '내던지다'라는 뜻입니다. 오늘 내가 
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내던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의 가방
은 무엇인가요?

💡

 깊이 생각하기 (Deep Thinking)

3. "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.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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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습니다." 이 문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.

3-1. [맡김의 정의] 목욕탕 카운터에 귀중품을 맡길 때는 '분
실의 걱정'도 함께 넘겨줍니다.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
에도 여전히 그 문제를 내 주머니에 넣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
않나요? '맡겼다'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'상담'만 하고 다시 가
져온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3-2. [책임의 한계] "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
다."라는 문구처럼, 내 인생의 특정 영역(자녀, 재정, 건강 등)
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 할 때 겪었던 한계나 영적 피로감은 
무엇이었나요?
3-3. [전적인 신뢰] 우리가 선뜻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'하나
님의 운전 스타일'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
다.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기 위해 나
에게 가장 필요한 '믿음의 결단'은 무엇인가요?

🏃

 삶으로 살기 (Action)

4. 이번 한 주간 '하나님께 운전대 맡기기 훈련'을 위해 구체적으
로 실천할 행동을 적어 봅시다.

예: 불안할 때마다 "하나님, 샬라크(내던집니다)!"라고 외치
기.
예: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문제 하나를 정해 중보 기도 부탁하
기.

🙏

 함께 기도하기 (Prayer)

무사고 베테랑 운전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생의 
운전대를 맡기게 하소서.
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,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
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.



함께 부를 찬양: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!


